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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으로들어서면앞길을가로막듯강

한 모습으로 우뚝 선 산이 있다 물 바람

햇빛 그리고 흐르는 시간 속에 깎여 만들

어진 이 산은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일 수

밖에 없다 웅장한 기암절벽과 넓은 산야

를 바라보는 큰 바위 얼굴은 풍진 세상을

뒤로하고 가슴 속 깊이 듬직함을 안겨 준

다 월출산은그랬다

조선시대 택리지를 쓴 실학자 이중환

은 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기를 내 뿜는

기상이라며 월출산을 화승조천(火昇朝

天)이라고했다

월출산을이룬화강암의맥반석은사람

에게유익한원적외선을방출한다그래서

월출산을품은영암은기(氣)의 고장이다

아득히 높은 곳에 걸쳐있는 구름다리를

지나 구정봉 기암절벽의 큰 바위 얼굴과

마주 하자 10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

기에 압도당하는듯하다 큰 바위 얼굴은

근엄한 강한 남성상과 부드러움을 함께

간직하고있었다

숨 가쁘게 왔지만 솟아오르는 힘과 벅

찬가슴을억누르며기암절벽과넓게펼쳐

진 대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월출산은

나로하여금예술적감성을일깨우고미의

세계를 꿈꾸는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

번가슴깊이짚어보게한다 큰바위얼굴

은 나의 소망이나 비전을 뜻한다 그것을

성취하기위해생각하고노력하다보면어

느새그를닮지않을까싶다

천천히걸으면세상이넓어지고서서주

위를돌아보면세상이환해진다기찬묏길

을따라산밑한적한새실마을에다다랐는

데아직도소박한과거의시간이보인다

울타리 밑에 핀 접시꽃과 막 피어나는

석류꽃유년시절간식거리였던빨간보리

수열매 입이까매질때까지따먹었던오

디열매가탐스럽다

얼마 전까지 문을 열었을 것 같은 옛날

모습이남아있는구멍가게가정겨운데이

또한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

식일것이다 아름다운추억속즐거운삶

을엮어가는시간이주마등처럼스쳐가니

사뭍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고요한

민박집 뜰에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니 달

이 있다 시인 김시습이 남쪽 고을의 한

그림 가운데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서

뜨지않고이산간에오르더라라고 노래

한 것처럼 월출산은 달이 아름다운 산이

다

산의영험한기운을받아에너지를가득

채우니맑은공기와새벽을깨우는정겨운

닭울음소리에가슴이환해지는듯하다

월출산을 둘러싼 40km의 기찬묏길 주

위에는 정이 있는 소소한 마을과 가야금

산조 창시자 김창조 기념관 일본 아스카

문화의 시조 왕인박사 사적지 시유도기

(施釉陶器)의 발원지인 도기박물관 군립

하미술관이있는구림전통마을이있다

하미술관은 3500여점의국내외작품을

소장하여 지역 문화예술 소통의 큰 역할

을하고있다마침이지역출신강철수화

백추모 미완의꿈 전시회가열리고있었

다 겨울이야기 간이역 등 지난시절추

억이 느껴지고 서정적인 삶의 의미가 묻

어나는 작품세계는 새삼 작가의 생전 모

습을대면하는듯하다

또한 이 지역 작고 작가로는 광주 궁동

화실 가까이 지냈던 최연섭 화백 예술의

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작품세계를 같이

논했던 이강하 화백 등이 있다 이분들의

아다다의 집과 영산강 사람들 등 또한

남도의 서정과 향수 추억을 불러 일으키

는 작품들로써 이들의 따뜻한 정감에 마

음이숙연해진다

작품과대화를뒤로하고돌아서는데우

거진 송림 사이로 옛 정취가 느껴지는 낡

은정미소가놓여 있다 정겨운 시간의 흐

름 속으로 빠져들며 향수 어린 상념 속에

힘찬방아소리를추억으로그려본다

진정 지난시간의아름다움을되새기며

홀로 떠나온 여행에서 나 자신과 지나온

이야기로월출산과묏길의소박한마을을

둘러보는 것은 자연의 순응함과 더불어

삶을느껴보는시간일것이다

자신을비우고출발했던곳으로돌아와

야할때가있다 모든일에완벽해지겠다

는욕심을내려놓고때로는스스로에게쉴

시간을허락하자

문명호
조선대미술대학졸업

개인전 8회 국내외그

룹초대전400여회

SOAF KIAF 부산

울산광주아트페어참여

대한민국미술대전 등

각공모전심사위원역임

전남도전및무등미술대전초대작가 한

국미협한국전업미술가협회예술사회

광주사생회회원

추억을되살려준오래된정미소

월출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

서다시한번예술적감성과타오르

는기(氣)의충만함을느끼게된다

<12> 영암문명호

새벽을깨우는닭울음소리

불꽃같은

氣를 받으며

나는 다시

출발선에 선다


